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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해 
함께 합시다!

- 과학기술계 종사자들께 드리는 호소문 -

공공과기연구노조 조합원 그리고 과학기술계 종사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바로 세우는 데 적극 동참합시다.
이제 우리가 나설 때입니다.

 지난 12월 3일, 23시를 기해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포 했습니다. 국회 청문회와 언론을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지만, 이번 비상계엄은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등 정부 핵심인사 
몇몇이 주도하고 저지른 헌정질서 파괴, 유린하는 친위쿠데타가 
분명합니다. 
 
 다행히 국회의 발 빠른 조처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비상
계엄이 해제되고 더 이상 무질서가 확산 되는 것은 막았습니다. 불
발된 비상계엄은 시대착오적이며 87년 이후 쌓아온 대한민국 민주
주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행위입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 더 이상의 국가적 혼란과 국민 들을 곤란에 처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추호도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 2 -

 대통령은 국민이 관용할 수 있는 선을 넘었습니다. 내란을 시도한 
범죄자로서 스스로 저지른 일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취임 이후 대한민국의 질서를 무너뜨린 데 대한 합당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와 유린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무능과 무책임을 야당과 국민과 언론에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군대를 
동원하여 국민의 손과 발을 묶겠다는 대통령에게 무한의 아량과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과학기술노동자들은 87년 이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함께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와 민주
주의 질서 위협에 맞서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역대 정부의 
잘못된 과학기술 출연연 정책에 맞서 힘차게 투쟁 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과학기술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그리고 과학기술계 종사자 여러분, 호소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해 함께 합시다. 이제 
우리가 나설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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